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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일 가라타니고진과 일본 근현대문학< >

제 강 풍경의 발견2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제장1

1.

나는여기서문학이란무엇인가하는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야겠다고생각했다 그와동시에.

남은 일 년을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첫 번째 기간으로 전부 사용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하숙집에틀어박혔다 모든문학서적을트렁크속에집어넣어버렸다 문학서적을읽고. .

문학이무엇인가를알려고하는것은피로피를씻는일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했기때문이었다.

나는심리적으로문학이무슨필요성이있어이세상에탄생하고발달하며쇠퇴해가는지를알아내자고

맹세했다 또한사회적으로문학은어떠한필요가있어서존재하고발전하며소멸되는지를알아내자고.

맹세했다.

소세키 문학론 서문- , -

두문학의 특성은이상과같다 그렇기때문에양쪽이다중요한것이다 한쪽만있으면다른. .

쪽은문단에서몰아내도좋다는식으로들말하는것처럼그렇게얄팍한것이결코아니다 또이름이.

두종류라서자연파를낭만파와대립시켜서로보루를굳게지키고참호를깊이파대립하는것처럼

생각하지만사실적대시킬수있는것은이름뿐이고내용은양쪽이다교차되면서크게혼선을빚고

있다 뿐만아니라어떤것은보는방식 읽는방식에따라어느쪽에라도편입가능한것도있을. ,

것이다 좀더자세히구별하면 순객관태도와순주관태도의사이에는수없이많은변화가있을. ,

뿐만아니라이변화를각각다른것과연결시켜잡종을만들면또다시무수한제의변화가성립되는2

것이니누구의작품은자연파이고누구의작품은낭만파라는식으로일률적으로말할수있는것이

아닐것이다 그보다도어떤작품의이부분은이런의미의낭만적취향이며이부분은이런의미의.

자연파취향이라고작품을해부하여하나하나지적하고 더나아가그지적한곳의취향도그냥,

낭만 자연의두글자로간단히규정지을것이아니라어떤다른요소가어떤비율로섞여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면 오늘날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소세키 창작자의 태도 중에서- , ｢ ｣

풍속이든습관이든정서든서양의역사에나타난것만이풍속이고습관이고정서이고 그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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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도습관도정서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할 수는없다 또서양인들이 자기들의역사를통해.

수많은변화를거쳐이른오늘날의마지막도착점이꼭전범이될수는없다그들에게는표준이(

되겠지만 특히문학에서는 더그렇다 많은사람들이 일본의 문학을 유치하다고한다 한심한). . .

일이지만나도그렇게생각한다 하지만자기나라의문학이유치하다고자백하는것은오늘날의.

서양문학을전범이라고말하는것과는다른일이다 나는유치한오늘의일본문학이발달해서꼭.

현대러시아문학이되어야한다고단언할수만은없다고믿는다 또꼭위고에서발자크 발자크에서. ,

졸라 하는식으로순서를거쳐오늘의프랑스문학과같은성질의것으로 발전해야하는이유도,

찾을수없다 유치한문학이발달하는길은한가지길뿐이고 그렇게해서도달하는곳은한곳뿐이라고. ,

이론적으로증명해보이지않는한현대외국문학의경향이유치한일본문학의경향이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속단이다 또 이런 경향이절대적으로옳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생각한다. .

하나로뻗은길을가는과학이라면새로운것이곧옳은것이라고어느정도말할수있을지도모르지만

발전의길이복잡하게얽혀여러가지로나누어지는한 또나눌수있는한 서양인의새로운것이, ,

꼭일본인한테도옳은것이라고는말할수없다 그리고문학이한가지길로발달하는것이아니라는.

것은상세한논리를펼치지않더라도실제로당대의각국문학가장발달한문학을서로비교해( )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 )

그러고보면서양의회화사가오늘날과같은모습이된것은참으로위험한 줄타기같은곡예를,

해온결과라고말할수밖에없다 아마조금이라도균형을잃는다면곧바로다른역사가되고말.

것이다 논리로는아직불충분할지모르지만실제로는앞에서말한바와같이회화의역사는무수하게.

존재하고 서양회화사는그중하나이며일본회화사도단지그중하나에 지나지않는다고말할,

수있다 이것은회화만을예로들어이야기한것이지만 회화에한정된것만은아닐것이다 문학도. , .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렇다면주어진서양문학사를유일한진리로인식하여무엇이든이에비추어.

생각한다는것은시야가너무좁아지는일일는지도모른다 역사이니아마사실임에틀림없을것이다. .

하지만나는주어지지않는역사라면얼마든지머릿속에서구성가능하고조건만갖춰지면언제든지

이를 실현하는 일은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해도 상관없으리라고 믿고 있다 중략. ( )

지금까지말한세가지는모두문학사에연속된발전이존재한다는인식에입각해서낡은것을

버리고그저새것만을좇는폐단 우연히파생된작품에무슨무슨주의라는이름을붙여작품그,

자체가곧그주의를대표하는것처럼취급하면서아무런타당성이없는데도그것을영원히부수기

어려운 전whole( 체―옮긴이이라고 보는 폐단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 주의의 의의가 변화되어) ,

혼잡을초래하는 폐단에대해말한것이다 내가여기서이야기하는것은 역사와관계는있지만.

역사의발전과는그다지관계가없는것으로생각한다 작품을구별할때어떤시대 어떤개인의. ,

특성을중심으로해서생겨난무슨무슨주의를가지고구별하는대신동서고금의작품전부에대해

말할수있도록작가도시대도떠나서작품에나타난특성만으로구별하자는것이다 시대와작가를.

떠나작품에나타난특성만으로구별하려면 작품의형식이나제목에의해문학을나누는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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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키 창작자의 태도 중에서- , ｢ ｣

2.

어렸을때즐겁게한문을배웠다 한문을배운기간은짧았지만문학이란이런것이라는정의를.

막연하게나마좌국사한1)을통해배웠다 그래서혼자생각했다 영문학또한이런것일게다 이런. . ,

것이라면평생을바쳐이를공부해보는것도 꼭후회하게될일은아닐것이라고 중략 십년이라는, . ( )

세월이지났다 배우기위한시간이부족했다고는말할수없었다 배웠지만배움에철저하지못했음이. .

한탄스러울 뿐이었다 졸업을 한 나의 뇌리에는 어쩐지 영문학에 속은 듯한 불안감이 있었다. .

소세키 문학론 서문 중에서- ,

산수화라는명칭은이자리에전시된그림이실제로그려진시대에는존재하지않았다 그때에는.

이그림들은사계화나쓰키나미2)라고불렸다 산수화란메이지시대의일본근대화를지도한페노로사.

가이름붙인것이고 그렇게해서회화표현의카테고리속에위치하게되었다 그렇다면산수화라는, .

규정자체는서양근대적의식과일본문화적의식사이의차이를통해출현되었다는이야기가된다.

―우사미케이지 산수화 속에절망을본다 현대사상 중에서( ) < > , ( ) , 1977. 5宇佐見圭司 現代思想｢ ｣

산수화의공간을설명하기위해산수화의장 과( )場 시간을검토해보자 산수화에서 장의이미지는. < >

서구 원근법에서 위치에 해당되는 식의 것이 아니다.

원근법에서위치란고정된시점을가진한사람을통해통일적으로파악된다 어느순간에그.

시점에대응하는모든것은좌표의그물망에근거해그상호관계가객관적으로결정된다 우리들의.

현재 시각 역시 그 원근법적인 대상 파악을 무언중에 행하고 있다.

이에반해산수화의장은개인이대상에대해갖는관계가아니라선험적이고형이상학적인모델로

존재한다.

중세유럽의장의존재양식과비교할때그것은선험적이라는공통성을갖는다 여기서선험적인.

것이란산수화의장에서는중국의철인 이깨달음을얻는이상향이었으며 중세유럽에서는( ) ,哲人

성서 및 신이었다.

―우사미케이지 산수화 속에 절망을 본다( ) < > -宇佐見圭司 ｢ ｣

1) 좌국사한 춘주좌전 국어 사기 한서 일본에서 교과서로 쓰였( ): ( ) , ( ) , ( ) , ( ) .左國史漢 春秋左傳 國語 史記 漢書｢ ｣ ｢ ｣ ｢ ｣ ｢ ｣
음.

2) 쓰키나미 그림이나 문장이 패턴화되어 신선미가 없고 평범한 것을 말함( ): .月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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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그때는 건강이 좋지않았기때문에 별로들뜨지도 않고상념에 잠겨있었음에 틀림없다.

끊임없이갑판위에나가장래의꿈을그려보며 이세상에서의인간의운명따위에관해생각하던,

것만은기억한다 물론그것은젊은이에게는곧잘있는일이니이상할것도없고 그곳에서나는. ,

봄날의여유로운햇살이매끈한수면에녹아들어물결조차거의일지않는바다위를뱃머리가기분

좋은소리를내며물살을가르고나아가면서안개낀섬들을품었다가는뒤로보내며배양편으로

펼쳐지는경치를바라보고있었다 유채꽃과연둣빛보릿잎으로카펫을깐듯한섬들이안개너머로.

마치바다에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다가배가어떤작은섬을오른쪽으로끼고뭍에서 킬로미터도. 1

안되는곳을지났고나는난간에기댄채로아무생각없이그섬을바라보고있었다 산등성이.

아래이곳저곳에키작은소나무들이작은숲을이루고있을뿐그냥보기엔밭이나집같은것도

없어보였다 적막하고쓸쓸한바닷가에는썰물의흔적이빛에반사되어반짝이고작은파도가모래.

위를쓸며노는기다란선이칼날처럼빛나다가사라진다 무인도가아니라는것은그산보다높은.

하늘에서종달새우는소리가어렴풋이들려오는것으로알수있다 논밭있는섬임을알았노라. < ,

하늘높이날아오르는 종달새를보고 이는 연로하신내아버님이 지으신 시구인데 여하튼 산.> ,

저쪽에는분명히인가 가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는사이햇빛을받고있는썰물이빠져나간( ) .人家

뒤쪽으로사람이한명있는것이눈에들어왔다 분명남자이다 또아이도아니다 무언가열심히. . .

주워서는바구니인지통인지에넣고있는것같다 두세걸음걸어나가서는쭈그리고앉아무언가.

줍고있다 나는이쓸쓸한섬그늘의작은갯벌에서조개를줍는그사람을미동도않고바라보았다. .

배가앞으로나아감에따라사람모습이검은점처럼되어버렸다 그러면서갯벌과산 섬전체가. ,

안개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 후 오늘 이 순간까지 거의 십 년 동안 나는 몇 번 그 섬 그늘의. ,

얼굴도 모르는 그를 머릿속에 떠올렸던가 그가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 > .

그 후 년이 지났다2 .

오쓰는그럴사정이있어도호쿠지방에살고있었다 미조구치의여관에서처음만난아키야마와는.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마침오쓰가미조구치에묵었을때와같은계절의일이었는데 비가내리던어느날밤오쓰는,

혼자책상에앉아상념에잠겨 있었다 책상위에는 년전아키야마에게보여준원고와똑같은. 2

잊을수없는사람들이놓여있었고 마지막에추가해서덧붙인것은 카메여관의주인이었다< > , < > .

아키야마가 아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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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나는끊임없이인생문제로괴로워하면서 또장래의큰꿈의무게에짓눌리면서혼자괴로워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나는오늘같은날 밤이깊어홀로등불을향해앉아있으면인생의고독을느껴참을,

수없을정도의슬픈감정이밀려오는것을느낀다 그때자의식의뿔이뚝부러지면서어쩐지사람이.

그리워지게된다 옛날일이나친구에대해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그때북받치듯 내마음속에. .

떠오르는것이 바로이러한사람들이다 아니 이러한사람들을보았을때의주위 풍경속에서. ,

있는사람들이다 나와이사람들이무슨차이가있나 모두이세상한구석에태어나유구한행로를. .

거쳐 서로손잡고영원한하늘로돌아갈사람들이아닌가 하는생각이마음속깊숙한곳에서생겨나, ,

나도모르게눈물이뺨을흐르는일이있다 그때는정말이지나니남이니하는구별이없다 그저. .

누구든 다 그립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구니키다 돗포 잊을 수 없는 사람들- , -｢ ｣

4.

풍경이화가에게제공하는흥미는이처럼점차변천되어왔다 즉처음에풍경은주제를보조하는.

존재로서주제에종속되어있었는데 그다음에는요정이라도살고있을것같은환상적인신천지가,

표현되었다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 인상의 승리로. , 소재 또는 빛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후몇년사이회화에는인간이존재하지않는세계의여러풍경들이범람하기에이르렀다.

그것은바다나숲이나들판이그저그것만으로많은사람들의눈을만족시키는경향의존재를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가지중요한변화의원인이되었다 첫째 우리의눈은 나무나 들판에 대해. ,

생물에대해서만큼민감하지않기때문에화가는비교적마음대로그릴수있었고 그결과회화에서,

그렇게제멋대로 독단을발휘하는일이당연하게되었다 예를들면 화가가 나뭇가지를그리는. ,

것처럼아무렇게나인간의팔이나다리를그렸다면우리는놀랄것임에틀림없다 그것은우리의.

눈이식물계나광물계에속하는사물의실제형태를손쉽게구별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풍경 묘사에는 많은 편의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누구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

폴 발레리 드가 댄스 데생 중에서- , , ,｢ ｣

모나리자는불가피한일이었지만풍경에서소외된최초의인물회화에서는이다 그녀뒤쪽의( ) .

배경에있는풍경이유명한것은당연한일이다 그것은풍경이기때문에풍경으로그려진 최초의. ,

풍경인 것이다 그것은순수한풍경이고 인간행위의단순한배경이아니다 그풍경은중세의. , .

인간이몰랐던자연 그자신속에서 자족하고있는자연이며인간적요소가원칙적으로제거된,

자연이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본 가장 기묘한 풍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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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판( )英譯版 The Changing Nature of Man 중에서

그렇기때문에우리가우리안에있는자연보다우월하며그에의해우리들의외부에있는자연그것이(

우리들에게영향을끼치는한에있어서보다우월하다는것을자각할수있는한 숭고성은자연의) ,

사물속에있는것이아니라오직우리마음의의식속에있다 그에따라우리내부에이러한감정을.

불러일으키는일체의것은 본래의의미가아닌 숭고라고불리게된다 그리고우리의정신력에( ) .

맞서는 자연의 위력이란 실은 이러한 것에속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념을 전제할 때만. ,

그리고 이러한이념에 관해서만우리는 존재자 자체의숭고성의 이념에도달할 수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존재자야말로그가자연에서증명하는그의위력에의해서뿐만아니라 그보다더,

많이우리안에존재하는능력즉공포의염 을품지않고도그위력을판정하고또한우리의( )念

본분이란조금도공포에의해훼손되지않는것이라고생각하는능력에의해우리안에서깊은존경의

정서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칸트 판단력 비판 중에서- , ｢ ｣

5.

사실 리얼리즘은아무래도시인할수밖에없다 다만사실이사실적인가하는부분에서는( , ) .事實……

각기그주목하는곳에차이가있거나유별나게인간의추악한부분만을묘사하는데그치는것도

있고비정상적인정신상태의해부에주력하는데뜻을두는것도있다 이러한것들은사실에편중되었다.

는폐단이 보이므로인생에이익이되는가아닌가하는점에문제가있고우주의진보에도움이

되는부분도없다 나는사실을혐오하는사람이아니지만야비한목적을가지고이루어지는사실을.

아름답고좋은것이라고말해서는안될것이다 정열을근저에두지않으면사실도사실을위해.

사실을 만든다는 폐단을 도저히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타무라 도코쿠 정열 중에서- , ｢ ｣

셀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우리는 바깥의 탁 트인 자연의 한가운데를 걸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때로는아무생각없이 혹은정신을집중하기도하며나무 물 초원 밭 구릉 가옥그리고, , , , , ,

빛과구름의온갖변화하는모습을바라본다 그러나그때우리는무엇인가하나를보거나 아니면. ,

기껏해야몇개정도를통합하여바라보는것일뿐 아직 풍경 을보고있다고는자각하지않는다, < > .

왜냐하면시야에있는이러한사물하나하나가우리의감각을구속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은새로운전체를 통일체를가져야한다 각각의요소들을넘어 각요소의특별한의미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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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지않고 그러면서도그것들을기계적으로모아놓은것도아닌새로운전체를가져야한다, .

이것이곧풍경이다 내가잘못알고있는것이아니라면 지상의다양한사물들이죽늘어져서펼쳐진. ,

모습그대로가눈에비치는것만으로풍경이성립되는것은아니라고딱잘라주장했던논의는지금까지

거의없었다 그러한모든것에서처음풍경을만들어내는독특한정신적과정을그약간의전제와.

형식부터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땅위의한구역에보이는모든것이 자연 이고 인공물이그속에있다해도자연스럽게, < > ,

녹아들어있기때문에백화점이나자동차등을포함하는대로가아니라는점만으로는그모습을풍경이

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물들의 연결 형체가. ,

만들어졌다가 사라져가는 부단한 행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분명히드러나는사물의통일된흐름이다 어떤현실의존재를자연이라고부를때우리가염두에.

두는것은인간이만든것과다르고 관념이나역사와도다른 어떤내적인특성이거나그존재가, ,

앞서 말한 전체의 대표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전체의 흐름소리가 들리는 듯한 것이다 한, . <

조각의자연이란엄밀히말해내적모순을안고있다 자연에는조각이없다 자연은전체의통일이며> . .

거기서부터무언가가떨어져나온다면그순간그무언가는자연이아니게된다 경계선없는통일.

그 속에서만 전체의 흐름의 물결로서만 그것은 자연 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한편 풍경은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 특정 시야의 지평 안에 포함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풍경의물질적기반내지그개개의부분은어디로보나자연이외의것으로서존재할수없겠으나,

풍경 으로서상상되었을때는눈으로보든미적의미에서판단하든기분상으로든 다른것으로부터< > ,

동떨어져있는자신만의존재일것이요구된다 자연안의모든조각은존재전체의절대적인힘에.

있어서단지통과점에불과하다 그러나이조각은그렇게잘라낼수없이통일된자연으로부터독자적인.

성격을부여받은단독자로서해방되기를요구한다 토지의한구역에보이는것들을통틀어풍경으로서.

바라본다는것은자연에서잘려진한조각을 그나름의통일로서보는것이나다름없다 이런것만큼, .

자연의 개념과 동떨어진 것은 없을 것이다.

짐멜 풍경의 철학 중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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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문화 정치사회·
메이지 년3
(1870)

보불전쟁 소학교규.
칙 징병규칙제정

년4
(1871)

나카무라 마사나오

역 스마일( )中村正直

즈 서양입지편

폐번치현 이와쿠라.
사절단출발

년5
(1872)

후쿠자와유키치 학

문의권장

전국호적조사 학제.
반포 징병령 반포. .
태양력채용

년6
(1873)

메이로쿠샤( )明六社

설립

징병령 빈만국박람.
회

년10
(1877)

우치무라간조삿포

로농업학교입학 다.
구치 우키치(田口卯
일본개화소사)吉

서남전쟁

년11
(1878)

요다 각카이(依田学
이치가와단주로)海

등연극개량추진 페.
놀로사방일

자유민권운동고조

년12
(1879)

우에키 에모리(植木
민권자유론)枝盛

오키나와를 식민지

화

년13
(1880)

토다킨도( )田欽堂戸
정해파란( )情海波瀾

년14
(1881)

년정변 이타가키14 .
다이스케( )板垣大助

등 자유당 결성< >

메이지 년15
(1882)

신체시초 도야마(
마사카즈 야타베

료키치 이노우에

테츠지로)

나카에초민역 루소,
민약역해 소학< >. <
창가 초편 페놀로> .
사 미술진설

군인칙유 임오군란.

년16
(1883)

야노 류케이(矢野竜
경국미담 전편)渓

기타무라도코쿠 자,
유민권운동참가 마.
사오카시키 마츠야,
마에서 상경 가나.
회 결성 미나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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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네노리 속기술시,
작

년17
(1884)

산유테이 앤초(三遊
괴담모란호) <亭円朝

롱불 속기본>

료쿠메이칸건립 모.
리오가이독일유학, .
우치무라간조도미

자유민권운동카바( )
산 사건 지치( ) ,加波山

부사건 갑신정변,

년18
(1885)

쓰보우치쇼요 소설

신수 당대학생기

질 도카이산시, (東
미인의기구)海散士

한운명

후쿠자와유키치 탈

아론 여학잡지.
창간 로마자회 결.
성 오자키고요 겐.
유샤 결성 기타무.
라도코쿠정치운동

이탈

오사카사건 내각제.
설치

년19
(1886)

후타바테이시메이

소설총론

오카쿠라텐신 회화,
조사부서주임 연극.
개량회 페놀로사오. ·
카쿠라텐신유럽출

장

년20
(1887)

후타바테이시메이

뜬구름 제 편 히1 .
구치이치요 일기

집필개시

나카에 초민 삼취,
인경륜문답 도쿄.
미술학교도쿄 음악·
학교설립

자유민권운동삼대( )
사건 건백서

년21
(1888)

후타바테이 시메이

역 투르게네프 밀,
회

모리오가이 독일에,
서귀국

메이지 년22
(1889)

사이토료쿠우 소설

여덟 종류 기타무.
라 도코쿠 초수의

시 고다로한 풍류.
불

마사오카 시키나쓰·
메소세키친교시작

대일본제국헌법발

포 민법전논쟁.

년23
(1890)

모리오가이 무희 .
야마다 비묘 일본

운문론 오자키고.
요 향베개 미야자.
키고쇼시 귀성

니시다 기타로스즈·
키다이세쓰제고등4
학교중퇴 라프카디.
오헌방일

교육칙어공표 제국.
의회 최초경제공황. .

년24
(1891)

이와야사자나미 고

가네마루

구니키다돗포세례

받음 쓰보우치쇼요. ·
모리오가이몰이상

논쟁시작 가와카미.
오토지로( )川上音二郎
극단동경에서대성

공

다나카 쇼조(田中正
국회에서아시오),造
광산사건거론( )足尾

년25
(1892)

기타무라도코쿠 이

키를 논하여 향베<
개 에 이르다 염>
세시인과여성

마사오카시키 일본,
신문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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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6
(1893)

기타무라 도코쿠와

야마지 아이잔(山路
논쟁 가와타케) .愛山

모쿠아미사망

년27
(1894)

시가 시게타카 일

본풍경론 우치무.
라간조 대표적일

본인

기타무라도코쿠자

살 구니키다 돗포. ,
종군기자시작 오자.
키고요편 사이가쿠

전집

청일전쟁시작

년28
(1895)

우치무라간조 나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히구치.
이치요 키재기

대만점령

메이지 년29
(1896)

오자키고요 다정다

한

히구치이치요사망

년30
(1897)

오자키고요 금색야

차

호토토기스 발간.
마사무네하쿠초 세,
례받음

아시오사건 피해자,
상경청원 교토제국· .
대학설립

년31
(1898)

구니키다돗포 무사

시노 잊을수없는

사람들 마사오카.
시키 가인에게주는

글 도쿠토미 로카.
불여귀

고토쿠 슈스이(幸徳
등사회주의연)秋水

구회조직 오카쿠라.
텐신 도쿄미술학교,
에서추방

년32
(1899)

마사오카시키 하이

카이대요 시인부

손

요코야마겐노스케

일본의하층사회

의화단의난

년33
(1900)

이즈미쿄카 고야산

의스님

나쓰메 소세키영국,
유학.

금융공황

년34
(1901)

요사노 아키코 흐

트러진머리(みだれ
)髪

다카야마 초규(高山
미적 생활을)樗牛

논함 오카쿠라 텐.
신 인도로출발,

년35
(1902)

마사오카시키 병상

여섯자 다야마가.
타이 쥬우에몬의최

후

마사오카시키사망.
미야자키 토텐(宮崎

년의꿈) 33滔天

영일동맹

년36
(1903)

구니키다돗포 악

마 여난 정직

자 오카쿠라텐신.
동양의 이상

나쓰메소세키귀국.
가와카미 오토지로·
사다약코 오( )貞奴

델로 출연 우치무.
라간조비전론 오자.
키고요사망 고토쿠.
슈스이 사회주의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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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년37
(1904)

고토쿠 슈스이사카·
이 도시히코( )堺利彦

역 공산당선언

러일전쟁시작

년38
(1905)

나쓰메소세키 나는

고양이다

야마지아이잔 현대

일본교회사론

제 차 러시아혁명1 .
히비야 폭동( )日比谷

사건 쑨원중국혁명.
동맹회결성도쿄( )

년39
(1906)

시마자키 도손 파

계 오카쿠라텐신.
차의책 나쓰메소.
세키 도련님

풀베개

기타잇키 국( )北一輝

체론및순정사회주

의

년40
(1907)

나쓰메 소세키 문

학론서 양귀비 .
이즈미 쿄카 여성

계보 다야마 가타.
이 이불 후타바테.
이시메이 평범 다.
카하마교시 사생과

사생문

나쓰메소세키아사

히신문사입사 쓰보.
우치쇼요역 햄릿

상연

년41
(1908)

구니키다돗포 숨김

없는기록

구니키다돗포사망

년42
(1909)

오사나이 가오루(小
등 자유극장)山内薫

창설 후타바테이시.
메이사망

년43
(1910)

야나기다 구니오

도노 이야기(遠野物
이시카와다쿠) .語

보쿠 시대폐색의

현상 오가와미메.
이 빨간배 다니자.
키준이치로 문신

시라카바 창간.
미타분가쿠(三田文
창간)学

대역사건 한국병합.

메이지 년44
(1911)

시가나오야 혼탁한

머리 모( ) .濁 頭った

리오가이 망상 나.
쓰메소세키 현대일

본의개화

니시다 기타로 선

의 연구 세이토.
(青鞜 창간 히라츠) .
카라이초 원래여성

은태양이었다

년45
(1912)

모리오가이 믿는것

처럼 오키츠야고.
에몬의유서

이시카와 다쿠보쿠

사망

노기 마레스케(乃木
사망)希典

다이쇼 년2
(1913)

다카라즈카 가극단

설립 오카쿠라텐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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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926.12 - 1931 25現代日本文 全集 改造社 万、 （ ）学 巻
57 1927.3 - 1930 40世界文 全集 新潮社 万、 （ ）学 巻
126 1927 - 1933 10世界大思想全集 春秋社 万、 （ ）巻
60 1927.6 - 1932 15明治大正文 全集 春陽堂 万、 （ ）学 巻

50 1928 - 1931日本 曲全集 春陽堂、 （ ）戯 巻
40 1927.5 - 1932現代大衆文 全集 平凡社、 （ ）学 巻

36 1927 - 1932世界美術全集 平凡社、 （ ）巻
新興文 全集 平凡社、学

43 1927.6 - 1930近代劇全集 第一書房、 （ ）巻

년3
(1914)

나쓰메 소세키 마

음

아쿠타가와 류노스

케등제차 신사조3
( )新思潮

제차세계대전발발1

년4
(1915)

나쓰메소세키 도초.
아쿠타가와 류노스

케 라쇼몽 모리오.
가이 역사그대로와

역사이탈

대중국 개조요구21

년5
(1916)

나쓰메 소세키 명

암


